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 1 -

韓國敎育論叢 ISSN 1598-5830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9. VOL.40 No.1. pp.1∼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박 은 희1)2)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3학년 341명을 대상

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측정하

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취적 양육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율적 양육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주

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의 자율성지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교사가 통제행동을 하는 것 보

다 자율성 지지 행동을 할 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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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여 창의적인 정보를 만들어 내는 창의

적 인재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인간은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여 스

스로 학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 한다. 창의적 인간형 육성은 새로운 교육적 과제

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교사주도의 의존적인 학습으로는 더 이상 창의적인 인간

을 길러낼 수 없다(최인선, 주은지, 2013).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창

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

러내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학습자의 심리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들이 꾸준히 연구

되고 있는 가운데 7차 교육과정개정안(2009)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

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

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

을 갖는 과정”이다(Knowles, 1975). 또한“어떤 강력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하여 어떤 학습상황에 임하고 집중하며, 의문점을 가지고 비교하며 대조하는 일을 하는 것

과 같은 메타 인지적 행동의 과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그 어떤 형태의 학습보

다도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성이 강조되는 학습형태로서 개인 학습자의 적극

적인 태도나 책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은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꾀하고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통해 독

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의무

가 있다 하겠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정환경 중에 부모의 양육태

도는 자녀의 인지·정서발달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강자, 

20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발달 특성과 지적·정서적 행동에 다르게 나타나며, 성격형성

에 영향을 준다(Becker, 1964).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태, 이경님, 2009)에서 

자율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 가치관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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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습자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습목표와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적인 자신감을 갖는 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업성취

향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수정, 2012). 대학입시가 청소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인

식되어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일 것

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민정숙(2011)은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 작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인 특성이 달라 질수 있다(오성심, 이종승, 1992).

  학습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환경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개선과 교육제도가 실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중·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여진 시간표대로 전

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으로 학

습에 대한 동기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높은 자기효능감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

나라의 교사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우선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

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만족시켜주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자율성이다(허예빈, 김아영, 2012).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관계

를 맺으며 하는 행동들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지지하느냐, 통제하느냐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와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김혜경, 

2010).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선택하여 착수한 일을 격려해주며 

학생의 행동에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였다(허예빈, 김

아영,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생들의 기본 심리욕구를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민정숙, 2010; 박정미, 2010; 이강자, 2011; 이단순, 2006; 이혜란, 

2008; 정정애, 2008).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확인한 선행연구들 중 김지자(200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상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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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주도 학

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학업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측정하고, 이들이 지각

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

정환경에서 자기주도성이 발휘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밝혀내어 자녀양

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 및 수준에 알맞게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내용

과 방법을 결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학습이나 발달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꾀하는 능력이다(이수영, 2012). 이것은 학교 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길러질 뿐 아니라, 이들이 인격

적,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상당히 길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부모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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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놓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아동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검증을 실시

한 결과로 살펴보면 집단 간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상위집단 

아동들은 하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모양육태도를 보다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력과 상당히 관련성

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박지현(2010)도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증

상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지하였고, 이혜

란(200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 합리적일 경우 아동의 자기주도성도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학력도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박외자(2009) 역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자각할 

때,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정정애(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습자들

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경우는 성취와 애정, 어머니의 경우는 애정, 성

취, 자율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성취 지향적으로 어

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양육태도

에 비해 학습자들이 자기조절학습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

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요인에 따라 설명력을 달

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에 따

라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교육장면에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는 자율성 지지에 관한 것이다. 자율성에 관

한 욕구가 내재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자율성을 지

지하는 분위기나 풍토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수행이나 직무수행에 과연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연구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한재숙, 2017). 외적 조절이 내재화되는 것에는 

환경적 조건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개인에게 선택권과 스스로 방향설정

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다(김아영, 2010). 이러한 환경은 압박감을 느끼는 평가와 부과된 목표

나 요구사항을 최소화 시켜 준다(천승현, 2012). 자율성을 지지하는 화경은 외적 조절을 내재화하여 

내재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환경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관점을 인정

해주고 스스로 선택하여 시작한 일을 격려해 주며 학생의 행동에 지지적 이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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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기본적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와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예빈, 2012).교사의 자율성지지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는 학업 성취동기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이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실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영역

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한재숙, 2017). 이러한 학업 성취 또는 학업 성

취동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는 자율성 지지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 학습 내용이나 순서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습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율성 지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천승현, 2012). 자율적 선택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흥미를 증진시키므로 과

제내용이나 목표설정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C시에 소재한 일반계열 S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중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다. 해당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C시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며 대

부분의 학생들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현재 공통의 학교환경에 있는 남학생 178명, 여학생 172

명을 대상으로 성별의 구성을 균등하게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년별 구성이 고르지 못하였으

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학생을 제외한 34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1 50.1

여 170 49.9

학년

1학년 26 7.6     

2학년 143 41.9      

3학년 172 50.4   

전체 3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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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고등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 지난 

후 2018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 까지 1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교의 여건상 연구자가 직접설문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취지와 설문방법을 해당학교의 선생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일주일동

안 재량권한의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한 후 설문작성이 끝나는 날에 연락을 받고 학

교를 방분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오성심, 이종승(1982)

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를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0)가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전체 30개 문항과 3개 하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문항별로 부모 각각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 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보

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

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각 하위 요인별로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 까지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욱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애정-적대’의 양육태도를‘애정적 양육태도’,‘자율-통제’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양육태도’,‘성취-비성취’의 양육태도를‘성취적 양육태도’ 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하위요인과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다음 <표 Ⅲ-2>, <표 Ⅲ-3>와 같다.

<표 Ⅲ-2> 부모 양육태도 검사 문항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애정적 양육태도 1, 4*, 7, 10*, 11, 14, 15, 18*, 22, 23 10

자율적 양육태도 3, 6, 8, 12, 16, 20*, 21*, 24, 25*, 30* 10

성취적 양육태도 2, 5, 9, 13, 17, 19, 26, 27, 28, 29  10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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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부모 양육태도 검사 하위 요인과 신뢰도

변인 요인 Cronbach’s α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643자율적 양육태도

성취적 양육태도

(2)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

  

  본 연구의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는 교사가 고등학생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지지함에 대한 자기주

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Williams, Grow 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설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안한 채희숙, 

정양수(2013)의 교사 자율성 지지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지지 검사지는 교사가 학생

들에게 얼마나 자율권과 선택권을 부여하고 존중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한 개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지의 8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7이었다.  

  

(3) 고등학생이 지각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본 연구는 West와 Bentley Jr.(1990)의 것을 유귀옥(1997)이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항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귀옥(1997)은 사회교육전문가 6명과 대

학원생 3명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Cronbach's α 0.73의 신뢰도를 얻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

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

다.”(5점)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전체 Cronbach's α는 .855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다음 <표 Ⅲ

-4>와 같다. 

<표 Ⅲ-4>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문항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학습에 대한 애착 1, 3, 8, 12, 14, 25, 26, 27 8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5, 9, 13, 17, 21, 22, 31, 32 8
도전에 대한 개방성 2*, 4, 10*, 15, 23, 24, 28, 30 8
학습에 대한 호기심 16, 18, 19, 20 4

자기이해 7, 11 2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6, 29 2

전체 32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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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3.34)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자기

주도 학습능력 점수를 t-검정 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집단이 그렇지 못

한 집단 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부모의 양육태도 총점간 자기주도 학습능력 총점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 155 3.73 .40
9.42*** .000

하 186 3.32 .40

***p < .001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t=9.42, p<.001)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

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값은 각각 3.72, 3.31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일수

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표 Ⅳ-2>과 같다. 

<표 Ⅳ-2>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상하집단의 사례수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평균 표준편차

애정적 양육태도
상 194 3.61 .45

5.38* .000
하 147 3.36 .41

자율적 양육태도
상 212 3.56 .44

3.18*  .002
하 129 3.41 .45

성취적 양육태도
상 160 3.70 .41

8.56* .000
하 181 3.33 .41

*p < 0.05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t=5.35, p<.05), 자율적 양육태도(t=3.18, p<.05) 및 성취적 

양육태도(t=8.56, p<.0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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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별 차이는 <표 Ⅳ-3>와 같다. 

<표 Ⅳ-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하위요인별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상(N=155) 하(N=18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습에 대한 애착 3.73 .57 3.33 .61 6.33* .000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3.76 .66 3.27 .47 7.64* .000

도전에 대한 개방성 3.52 .40 3.24 .37 6.73* .000

학습에 대한 호기심 3.81 .67 3.36 .70 6.08* .000

자기 이해 3.81 .63 3.32 .67 6.95* .000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73 .66 3.39 .69 4.55* .000

*p < .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에 대한 애착은  (t=6.33, p<.05), 학습

자로서의 자기 확신(t=7.64, p<.05), 도전에 대한 개방성(t=6.73, p<.05), 학습에 대한 호기심(t=6.08, 

p<.05),  자기이해(t=6.95, p< .05),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t=4.55, p<.05)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와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

누어 집단 간 자기주도 학습능력 점수를 t-검정하였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Ⅳ-4>과 같다.

<표 Ⅳ-4>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 167 3.66 .42
6.56*** .000

하 174 3.36 .43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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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 학습능력(t=6.56, p<.001)은 교사의 자율성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값은 각각 3.65, 3.35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높은 집단의 자기주

도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은 긴 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 애정적, 자율적

으로 자각할수록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수영(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박지현(2010)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박지현(2010)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상위집단 아동의 경우 하위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성취 지향적, 애정

적, 자율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

등학생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자율성지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지각

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다(김아영, 2010; 허예빈, 2012).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자

기주도 학습능력의 부재는 지식·정보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

성지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유의미 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학생의 기본적인 심리 요인들이 반드시 학습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현장에서 통제 위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내리기보다 학습 과

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율성을 지지 하는 학습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는 논의와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

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북 C시의 국한된 비평준화 인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도 

341명으로 그리 많은 수는 아니므로 고등학생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

역적 한계와 양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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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 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비율을 고르게 표집 하는 과정을 거치

면서 학년별 비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적게 표집하면서 고등학

생 전 학년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검사도구의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이 응답한 각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이외에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사

회 인구학적 변인에 있어 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판단은 

피험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실제의 부모 양육태도가 어떠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일치와 

차이를 알아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만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박현정, 2005; 양애경, 조호제, 2009; 윤해진, 2003; 주희진, 2011), 학업성취

도 까지 결과를 예측해 볼 수는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

시켜 학업성취도까지의 관계를 밝혀낸다면 교육현장에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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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Eun Hee Park 

Jecheon Digital Electronic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teachers’ 

autonomy support a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341 high school students from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A survey instrument was used to measure parental attitudes,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were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as oriented more toward being 

attainable and relatively less self-direc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ough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parents’ attitudes 

as more attainable-oriented.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 terms of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more goal-oriented, compassionate, and autonomous the parental 

attitudes are, the likelier are students to have developed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Second, the 

male students were more aware of the autonomy support of teachers than were the female 

students. This shows that the results have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over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ly, the perception of autonomy support by 

teachers affects the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mong students. We can therefore 

conclude that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develop most effectively in students who are supported 

by their teachers. 

Key words:  parental attitude, teachers’ autonomy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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